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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ming educational paradigm change and 
the teacher competencies needed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rrived at a rapid pac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ssue of the role of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articularly 
the role of educator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characteristics, education, and teacher competency. In order to analyze the educational paradigm 
change from various perspectives, a literature analysis methodology was used in this study.

Finding/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shown to be revolutionary 
changes in terms of scientific technology, social systems, and the direction for education and 
school system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provides 
the direction for education and school systems with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eacher 
competencie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been derived from the direction of education: 
1)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2) Integrated Curriculum Reconstruction 
Competency 3)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y 4) Networking Competency 5) 
Community Competency 6) Emotional Competency

Value: This study implies that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needs to be understood not through 
the logic of technique (or capital) but that of education, and that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should be taught based on educational imagination. Lastly, this study highlighted that our 
relationship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reality should be prepare for in advance since 
it, stands at the cente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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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school, Future teacher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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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4차 산업혁명사회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이 무엇인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원의 역할과 교원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사회의 특징,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의 교육,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원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사회의 특징은 과학기술의 혁명적 변화, 국가 및 사회 체제의 혁명적 변화, 직업 구조

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났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의 모습은 1)지능정보 역량을 길러주

는 학교, 2)융합수업이 일상화된 학교, 3)무학년 및 무학급제 학교, 4)울타리가 없는 학교, 5)공동체로

서의 학교, 6)인간교육 장으로서의 학교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이에 따른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필요한 교원의 역량은 1)지능정보 역량, 2)융합적･통합적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3)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4)네트워크 역량, 5)공동체 역량, 6)감성 역량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사 양성 교육과정, 교사 선발, 연수 지원체제 등 교원교육의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필요한 교원의 6가지 역량이 반영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기술의 논리나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의 논리로 4차 산업혁명사회를 재해석하여 교육과 지능정보기술과의 관계를 정립

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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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해 3월에 치러진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의 바둑 대국에서 이세돌 프

로 바둑기사의 패배, 그리고 올해 5월 알파고와 커제 프로의 바둑 대국에서 인간 대표 커제 

프로의 연이은 패배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공지능

의 발전에 따라 사회가 풍요로워 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기계에게 인

간의 영역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

는 다른 말로 4차 산업혁명사회라고 명명되는데(Kelly, McCain, & Jukes, 2009), 우리 인류에

게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사회를 누가 

원했고 누가 이끌어 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앞에 마치 큰 ‘쓰나미’와 같이 4차 산업혁명사

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Schwab, 2016). 아직 그 위세와 특징, 내용도 막연한 상태이지

만 지금과는 상이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 언론, 

경제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절박감이 높

다(한국개발연구원, 2016).

우리는 21세기 초입에 맞닥뜨린 지식정보사회에 충분히 적응하기도 전에 지능정보사회라

고도 불리는 4차 산업혁명사회를 다시금 맞이하고 있다.1) 지식정보사회가 인터넷으로 대표

되는 디지털 정보기술이 발달되어 ‘물질’보다 ‘지식’의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사회 변화를 

의미한다면(강인애, 1999; 이해두, 2006; 김석현, 2015),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는 무형의 디

지털 정보기술에 물리학과 생물학이 결합되면서 인공지능, 유전자편집 등 실체화된 물질적 

변화를 동인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Schwab, 2016; 장윤종, 2016). 지식정보사회가 물질

에서 정보와 지식으로 사회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면, 지능정보사회는 그러한 정보와 지식 

중심의 디지털 기술이 실제 세상으로까지 회귀하여 우리 삶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의 연결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사회는 어

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각 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사회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2) 2015년 독일 하노버

1) ‘4차 산업혁명사회’와 ‘지능정보사회’라는 용어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를 

전망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책의 지향을 드러내기 위해 지능정보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강태중, 2016), 4차 

산업혁명사회는 산업 변화 측면에 초점을 두었고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리키는 실체는 거의 동일하다. 4차 산업혁명의 촉발 자체는 산업, 과학 기술 분야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사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문맥에 따라 지능정보사회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2) 예를 들어 독일의 Industry 4.0, 미국의 Industrial Internet, 일본의 Robot Strategy, 중국의 제조 2025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홍영교, 201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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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박람회에서 메르켈 총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류의 미래 세계이며, 어떻게 대비

하느냐에 독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장슬기, 2016).

이러한 4차 산업혁명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

서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에 따라 교원은 기존과 

구별되는 어떠한 역량을 함양해야 하는가? 이는 교육계가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사회로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면 교육 패러다임 역시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바뀌는 차원을 넘어 교원의 역할 자체가 바뀌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원 역량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회 패러

다임의 변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교원 역량 패러다임의 변화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

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장의 양적, 질적 자료 수집보다는 

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분석의 논점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사회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교육의 방향은 어떠한가? 둘째, 4차 산업혁명사회의 교육의 방향에 따라 교원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리고 위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1단계]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

[2단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

[3단계]

교원 역량 패러다임의 변화

4차 산업혁명사회의

특징

4차 산업혁명사회의

교육 방향 (학교의 역할)

4차 산업혁명사회의

교원 역량

[그림 Ⅰ-1] 분석틀

위의 분석틀을 통해 먼저 미래 사회를 전망하는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사

회의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의 교육 방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또한 교육의 방향은 광의한 개념이므로 본고에서는 교육의 방향을 분석하면서 특히 학교

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사회 학교의 역할 변화에 따른 교원의 

역량을 논의하였다. 

Ⅱ. 4차 산업혁명사회의 특징

4차 산업혁명사회의 도래로 인간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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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여러 선행연구(Kelly, McCain, & Jukes, 2009; Schwab, 2016; 강현석, 2016; 성열

관 외, 2014; 유경훈 외, 2014; 이가영 외, 2015; 최상덕 외, 2013)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사회의 특징을 과학기술의 혁명적 변화, 사회 체제의 혁명적 변화, 직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과학기술의 혁명적 변화

4차 산업혁명사회에 관하여 비교적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가 

Schwab(2016)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사회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Schwab(2016)에 의하면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은 전기화,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가 핵심 키워드인데,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화, 디지털과 물리세계와의 결합, 바이

오 분야의 혁신 등이 주요 특징이다(Schwab, 2016: 14-16).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사회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

학,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 컴퓨팅(Quantum computing)3)의 발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과학

기술의 혁명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1~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표이다. 

구분 특징 내용

1차 산업혁명 물, 증기(water and steam power) 물과 증기를 이용한 증기기관을 활용 생산성 향상

2차 산업혁명 전기(electric power) 전기 에너지 이용을 통한 대량생산 체제 구축

3차 산업혁명
전자, 정보 기술 

(electronics, information technology)
전자와 정보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및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digital, physical, biological)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물리학, 생물학 결합

<표 Ⅱ-1> 1차~4차 산업혁명의 특징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6)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1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물과 증기’를 이용한 증기기관의 발명이며, 증기기관이 등장하면

서 제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산업에 활용하면서 본격

3) 퀀텀 컴퓨팅(Quantum computing)은 원자의 집합을 기억 소자로 간주하여 원자의 양자 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방대한 

용량과 초병렬 계산이 동시에 가능한 컴퓨터이다. 한 원자가 얻을 수 있는 상태 중의 하나를 한 수치에 적용시켜 양자 

이론의 중복 상태(원자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상태)를 응용하여 초고속, 초소형, 초신뢰성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통신 

등의 기초 기술이 되고 있다(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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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량생산이 촉발된 변화를 가리키며, 3차 산업혁명은 전자 기술과 정보 기술을 바탕으

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급속한 디지털화가 일어난 현상을 가리킨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물리학, 생물학이 융합되면서 일어나는 산업 변화를 의미한다. 1, 2, 

3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변화를 토대로 구분된 개념이며, 4차 산업혁명 역시 제조업에 있어

서 생산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김민식･최주한, 2016: 21). Schwab(2016)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핵심 기술들을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영역 핵심 기술

물리학(Physical) 무인 운송수단, 3D프린트, 로봇공학, 신소재

디지털(Digital) 사물인터넷, 블록체인(Block Chain)

생물학(Biological) 유전학, 유전자 편집, 합성생물학

<표 Ⅱ-2>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자료: Schwab(2016: 36-50)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Schwab(2016)은 물리학 영역에서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 운송수단과 절삭이 필요 없는 

3D프린트,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로봇공학, 기존에 없던 신소재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았으

며, 디지털 영역에서는 만물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사물인터넷과 보안성이 뛰어난 인터넷 상

거래의 기술인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생물학 영역에서는 유전자 

연구와 유전자 편집, 의학과 농업에 대안을 제시하는 합성생물학이 대두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3차 디지털혁명의 연장선에 있지만, 디지털에 물리와 생물이 융합

되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에 기반을 둔 연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통합되는 현상을 가리킨다는 것이다(장윤종, 2016: 8). 

2. 사회 체제의 혁명적 변화

미래사회는 ICT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에서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될 것이며, 개인화와 지능화를 특징으로 하고 종국에는 

사람, 사물, 공간의 연결을 넘어서서 가상세계와 융합되고 지능화된 만물 인터넷 세상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이수광 외, 2015). 우리 인류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가상현실(VR),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3D프린팅 등과 같은 과학기술들이 사회 변화의 동력

이 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Schwab(2016)은 4차 산업혁명사회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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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 영향의 측면에서 다음 표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특징 내용

속도

(Velocity)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을 포함한 인간 삶의 변화 속도가 산술적 증가를 넘어 기하급수적 

증가로 나타날 것이며, 각 분야들 간의 연계 및 융합이 가속화될 것

범위와 깊이

(Breadth & depth)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의 변화가 주도적으로 나타나지만, 

과학기술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며, 물질적 측면의 변화를 넘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사유, 논의까지 요구하는 변화가 

될 것

체제 변화

(Systems Impact)

4차 산업혁명사회는 인류 사회에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및 체제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국가 체제의 변화를 넘어, 세계 체제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될 것

<표 Ⅱ-3> 4차 산업혁명사회의 특징

자료: Schwab(2016: 70)의 논의를 재구성하였음.

위 표를 살펴보면, Schwab(2016)은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변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고, 변화의 범위 역시 과학기술의 변화를 필두로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정체성까지 뒤흔들 수 있으며, 변화의 

여파는 사회 체제, 국가 체제, 나아가 세계 체제로까지 파급된다는 것이다.

3. 직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산업의 혁신을 위한 범용 기술로 다양한 분야의 비

즈니스 모델과 결합해 긍정적 직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최계영, 2016). 이로 인해 새로

운 직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직업이 소멸하면서 

실업이 늘어나고 소득불평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등 비관적 전망도 존재한다(Kelly, McCain, 

& Jukes, 2009; 이근호 외, 2013; 장슬기, 2016). 현재의 기술혁신 속도를 고려할 때,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사회에 나와 갖게 될 일자리의 거의 70%가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조상식･김기수, 2016). 과거 산업화 과정에

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일자리를 감소시켜 왔지만,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줄이

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정도로 일자리 감소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황종성, 2016: 6). 한편, World Economic Forum(2016)은 2020년까지의 

분야별 일자리 증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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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감소 일자리 증가

산업 분야 인원 수 산업 분야 인원 수

사무, 행정

(Office and Administrative)
-4,759

비즈니스, 금융 운영

(Business and Financial Operations)
+492

제조, 생산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1,609

경영

(Management)
+416

건설, 채굴

(Construction and Extraction)
-497

컴퓨터, 수학

(Computer and Mathematical)
+405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디어

(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

-151
건축, 엔지니어링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339

법률

(Legal)
-109

영업, 관계

(Sales and Related)
+303

시설, 유지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40

교육,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66

일자리 감소 총계 -7,165 일자리 증가 총계 +2,021

<표 Ⅱ-4> 2015~2020년 일자리의 변화

(단위: 천명)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6: 15)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World Economic Forum(2016)은 2020년까지 사무･행정, 제조･생산 분야의 일자리가 급감

하고, 비즈니스･금융 및 경영, 컴퓨터･수학 분야의 일자리는 상당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

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 분야는 일자리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

는 반면, 일자리 증가는 약 200만 개에 그치기 때문에 증감을 종합하면 500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교육 분야의 일자리는 6.6만 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다음 그림은 미국의 기술발전에 따른 직무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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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직무의 변화 추세(미국, 1960-200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세계은행(2014). p. 96.

미국에서 나타난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직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부터 2009년까

지 창의적 커뮤니케이션과 비구조화된 문제해결이 필요한 직무의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났

고, 반복적이거나 육체를 활용한 직무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직무가 육체직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직무라는 점이다. 

이는 World Economic Forum(2016)에서 향후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야

가 사무･행정 분야라는 점과 맥락이 유사하다. 즉, 육체를 활용한 직무 역시 줄어들지만 과

학기술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오히려 반복적 사무직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 다음으로 BBC에서 발표한 인공지능(AI)의 직업 대체율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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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인공지능(AI)의 직업 대체율(영국 BBC)

자료: 조선일보(2016.5.4.)에 제시된 36개 직업들 중 인공지능의 직업 대체율이 가장 높은 또는 가장 낮은 주요 직업 9개씩을 

발췌하여 정리함.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의 직업 대체율은 텔레마케터 99.0%, 은행원 96.8%, 

공인회계사 95.3%, 세무사 95.3%과 같은 직업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축가 

1.8%, 성직자 1.6%, 심리학자 0.7%, 교육전문가 0.4%와 같은 직종은 직업 대체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일자리로 존속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직업 격변이 올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앞서 World Economic Forum(2016)에서도 교육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위 의 BBC자료에서도 교육전문

가는 주요 직업들 중에서 인공지능(AI) 대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

사회의 대표기술인 인공지능은 교육 분야의 일자리를 거의 대체하지 못하며(조선일보, 

2016), 교육 분야의 일자리는 오히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World Economic 

Forum, 2016),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직업인 교직은 4차 산업혁명사회가 도래하더라도 인간

의 본질과 연관된 직업으로서 고유의 가치를 잃지 않을 것임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소결하면, 4차 산업혁명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도래하였고, 인간의 삶에 커다란 변화

를 일으키는 사회 체제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사회 체제의 혁명적 변화는 

직업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체제와 직업 구조를 아우르는 폭넓은 

변화는 교육의 방향, 특히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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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방향

4차 산업혁명사회는 교육계가 주도한 변화는 아니다. 과학 기술이 사회 변화를 이끌고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해야 하는 형국이다. 이번 장에서는 전술한 4차 

산업혁명사회의 특징에 터하여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방향을 분석해보았는데, 먼저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4차 

산업혁명사회의 학교 모습을 도출하였다.

1.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의 교육 변화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4차 산업혁명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등은 더 복잡해진 세계 

속에서 인간은 기존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김기헌 외, 2008; 

최계영, 2016).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교육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로 이어지고 

있다.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최근 지식습득-암기 

중심의 수동적 교육보다는 다양한 역량 함양 중심의 능동적 교육을 강조하고, 사회의 변화 

요구에 맞추어 학교 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이근호 외, 

2013). 비록 미래 핵심역량 교육이 사회정의와 불평등 완화의 필요성, 미래사회에서 발생하

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김용 외, 2015), 역량의 개념적 취지

가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어떻게 매개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점(강현

석, 2016) 등의 한계점들이 있음에도, 선진국들은 역량 기반의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평가제도, 교원

전문성 향상을 비롯한 교육혁신을 실천하면서 총체적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Kelly, McCain, 

& Jukes, 2009; 윤종혁, 2014).

국내 교육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김경애 외, 2015; 전경희, 2016; 최상덕 외, 2013). 4차 산업혁명사회

에서 교육의 변화에 관한 주요 논의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내용 비고

교육철학 및 목표
‘평생학습자’ 육성, 개인 개성의 발견과 발전, 

협력과 소통, 인간 존중

평생교육체제 안에서

총체적 재구성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의 유연화, 교육과정 경로(course) 다양화,

삶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표 Ⅲ-1>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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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계보경 외(2011), 김경애 외(2015), 이혜영 외(2008), 임선하(2012), 최상덕 외(2014) 등의 논의를 종합함.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변화는 교육 철학 및 목표 영역

에서는 평생교육, 개성 교육, 협력, 인간존중 등을 지향하며,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의 다양화, 삶 중심의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교육내용 영역에서는 역량 및 시민성 중심의 

교육을, 교육방법 영역에서는 다양한 테크놀로지 및 네트워크 기반의 교육을, 교육복지 영역

에서는 교육 소외자 및 소수자를 위한 교육복지의 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World Economic Forum(2016)이 예측하는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을 살펴보자.

능력(Abilities) 기본 역량(Basic Skills) 다 기능 역량(Cross-functional Skills)

인지 능력

∙유연한 인지

∙창의성

∙논리적 추리력

∙문제 민감성

∙수학적 추리력

∙시각화 능력

직무내용 역량

∙능동적 학습

∙발표력

∙독해력

∙문장력

∙ ICT 역량

사회적 역량

∙협업능력

∙감정지능

∙협상력

∙설득력

∙서비스 지향성

∙교수력(teaching)

자원관리 역량

∙재무관리

∙재물관리

∙인적자원관리

∙시간관리

신체 능력

∙육체적 힘

∙손재주

직무처리 역량

∙경청

∙비판적 사고

∙모니터링 역량

시스템 역량

∙의사결정

∙시스템 분석

 과학기술 역량

∙장비 유지, 보수

∙장비 운영, 제어

∙프로그래밍

∙품질관리

∙테크놀로지 및 

 사용자 경험 디자인

∙기술 문제해결

문제해결 역량

∙복잡한 문제해결

<표 Ⅲ-2> 미래 인재 핵심역량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6: 21)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미래에는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었던 특정 기능 역량(functional skills)보다는 사회적 역량, 

자원관리 역량, 시스템 역량, 문제해결 역량, 과학기술 역량과 같이 다 기능 역량

(cross-functional skills)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Schwab(2016: 251-252) 역시 4차 산업혁

구분 내용 비고

교육내용 역량 중심 교육, 인성/시민성/협업능력 강조

교육방법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 학습자주도,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 온라인 기반, 네트워크 기반

교육복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소수자와 소외자를 위한 교육복지 강화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방향과 교원의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17

명사회가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그에 걸맞는 능력

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특히 상황맥락적 지능, 정서 지능, 영감 지능, 신체 

지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사회는 우리 교육에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개념 자체가 

새롭게 규정되어야 하고, 교육철학 역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에 대한 관점들도 변해야 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학생은 배우는 사람으로 

굳어져 있는 교수-학습관도 변해야 한다. 학생을 교육의 객체로 보아왔던 관점들도 수정되

어야 할 것이다.

2.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의 모습

앞서 분석한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변화는 학교의 변화로 실체화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사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학교란 무엇인가?’, 

‘좋은 학교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제대로 답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사회를 맞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들을(계보경 

외, 2011; 김경애 외, 2015; 이혜영 외, 2008; 임선하, 2012)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먼저 다음 표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의 변화 방향을 정리

한 것이다.

구분 내용 비고

학교 체제
유연한 통합 학교 운영(유초, 초중, 유초중, 초중고 등),

기능 복합 체제(보육, 평생학습 등)

유, 초, 중, 고 학제를 필요에 따라 

융통적으로 운영

학년-학급 체제
학제 유연화, 무학년 및 무학급제 도입, 

경험학습인정제 등

테크놀로지(가상현실 등)를 바탕으로 

개별화 학습 강조

학교 인프라
테크놀로지 기반(가상학습 환경),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연계, 환경 연계

학교를 넘나드는

지역, 지구촌 학습공동체 구축

거버넌스
교육자치 확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학교자치 확대, 교사 수급과 배치 유연화
-

평가
획일화된 평가 지양, 형성평가 강화,

평가 방법의 다양화, 학생의 삶에 초점을 맞춘 평가
-

교사의 역할
학습 디자이너, 학습 컨설턴트,

삶의 멘토, 네트워크 관리자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교사의 활동 

영역 확대

(학교 안팎, 온･오프라인)

<표 Ⅲ-3>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의 변화 방향

자료: 계보경 외(2011), 김경애 외(2015), 이혜영 외(2008), 임선하(2012), 최상덕 외(2014) 등의 내용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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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학교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며, 학제 

역시 유연화되어 무학년 및 무학급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 인프라는 테크놀로지

와 지역사회가 중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학교자치 및 학교

동공체가 활성화될 것이고, 평가는 학생의 삶 및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

며, 교사는 학습디자이너, 컨설턴트, 멘토, 네트워크 관리자 등의 역할이 중시될 것이다.

한편, 미래사회에서 학교의 소멸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OECD, 2001), 오히려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학교는 더욱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이외의 곳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나 준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학교의 역할과 기능은 

새롭게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행연구의 논의들을(강현석, 2016; 김병찬, 2000; 

소경희 외, 2010; 윤종혁, 2014; 정미경 외, 2013; 최상덕 외, 2013)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사

회에서 학교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1) 지능정보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

4차 산업혁명사회는 최첨단 지능정보기술이 이끌어 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Schwab, 

2016). 따라서 4차 산업혁명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능정보 역량이

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능정보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

며, 학교는 지능정보 역량 함양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는 컴퓨터, 인터넷 등 ICT활용 역량을 길러주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을 다룰 줄 아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특히 학교는 지능정보 역량이 약하거

나 소외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에서의 지능정보 역량 격차는 

사회로까지 이어져 큰 사회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한 학생도 소외됨 

없이 모든 학생들이 잘 배울 권리를 실현시켜주기 위한 공공의 책임이다(성열관 외, 2014). 

미래사회에서는 획일적 지식을 똑같이 학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에 따라 지능정

보 역량의 차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학교가 이에 대한 배려 없이 지능정보 역량을 

가르칠 할 경우, 소수의 학생만 따라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학습

자의 다양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의 시각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지능정보 역량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자기 주도

적이고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최승현･곽영순･노은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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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수업이 일상화된 학교

4차 산업혁명사회의 학교에서는 통합수업 및 융합수업이 일상화 될 것이다(임선하, 2012; 

최상덕 외, 2013). 학생들이 살아갈 세계 자체가 정태적인 지식 사회가 아니라 이론과 실제, 

인간과 비인간, 실제 현실과 가상 현실 등이 다양하게 통합, 융합되는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

이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통합 및 융합 역량이 인간의 필수 요소가 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

명사회에서 분절적인 지식은 거의 효용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는 분절적 지식을 

가르치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사회의 학교에서 교과 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실제 현실 맥락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의 분절적인 교과목들이 

통합될 것이다. 인문 교과와 자연 교과의 통합, 일반 교과와 예체능 교과의 통합 등 다양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교과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민주시민’, 

‘세계 시민’, ‘환경’ 등과 같이 삶을 반영한 주제 중심 교과들이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도 주요 교과목으로서 대두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티칭 역시 개별 교사 

혼자서 가르치던 방식에서 벗어나 팀티칭 방식이 일반화가 될 것이다. 여러 명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필요와 삶의 맥락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팀을 구성하여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사회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에도 자유학기제와 같은 미래지향적 교육정

책에서는 통합 및 융합수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팀티칭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3) 무학년제 및 무학급제 학교

 

4차 산업혁명사회의 학교에서 학년이나 학급의 구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김경애 외, 2015). 온라인 및 가상세계,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 및 적응 양

태, 학습 격차도 더 크고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년이나 학급

으로 학생들을 묶어 두는 것은 오히려 학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사회의 학교에서는 무학년제, 무학급제가 일반화 될 것이다. 1년을 

기준으로 묶여있던 학년의 틀에서 벗어나 각자의 발달 단계나 필요에 맞게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에서 1명의 교과담당 교사에게 1년 동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 네트워크와 온라인 학습 세상 속에서 개별 학생의 필요에 맞는 학습과 경험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학급 개념 역시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현행 학급은 일정 부분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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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강환국, 1988).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습의 기반은 학교, 학급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네트워크와 온라인 체제 속에서 전 지구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학습의 단위로서 학급은 존재 의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 방향에 맞게 

학교 조직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학년과 학급으로 묶이는 폐쇄 체제에서 국내외를 망라

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개방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울타리가 없는 학교

학교는 대체로 고고한 성이며, 교실은 여전히 견고한 요새와 같이 독립, 고립화된 곳이다

(Hargreaves & Shirley, 2006).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이러한 학교 울타리는 낮아지거나 없어

질 것이며 배움의 장이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다.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아날로그 

시대의 학교와는 달리 온라인 및 가상현실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물리적 울타

리는 의미가 희미해질 것이다. 온라인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학교와 마을, 학교와 지역사회는 

하나의 학습공동체가 될 것이다. 네트워크는 글로벌화되어 한국 학교의 교실과 미국 학교의 

교실이 실시간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인공지능의 발달은 배움의 장소로서

의 학교라는 개념을 재규정하게 만들 것이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발달로 인해 어느 장소에

서든 배움이 가능한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가정, 마을, 일터 등 어느 곳에서나 학습과 배움

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학교 울타리는 거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며, 일정한 물리

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학교 개념 자체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4) 학교는 세상의 다양한 온라

인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배움의 거점(base)으로 진화할 것이다(임선하, 2012; 장슬기, 

2016; Kelly, McCain, & Jukes, 2009). 

5) 공동체로서의 학교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는 공동체로서의 학교가 될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세계은행, 

2014; 최계영 2016). 전통적인 관료적, 위계적 체제로서의 학교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사회의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들은 위계 관계 속에서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교내･외의 네트워크 속에서 학습을 해 나가게 되는데,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체제가 아니라 수평적 체제를 의미한다.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 맥락과 토대가 바뀜으

로 인해 학교 체제 역시 변화하는 것이다. 교장-교감-교사-학생으로 이어지는 위계 체제가 

4) 전 세계 160여 개 국을 대상으로 2011년에 설립된 캠퍼스 없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Minerva School’, 한국의 온라인 

대학 강좌 프로그램인 K-MOOC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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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구성원들이 모두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공동체로서의 학교 체제가 구축될 것

이다. 이러한 체제는 단위학교를 기반으로 하되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국가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며, 나아가 지구촌 공동체로도 이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생이나 교사가 다루어야 할 삶의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

화, 고도화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삶의 과제나 문제는 어느 개인의 능력과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과 

협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지식이 생성, 발전, 

소멸되어 가는 상황도 학교에서의 공동체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즉 지식이나 환경 변화에 

교사나 학생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구성원 뿐만 아니라 외부 관계자들이 

함께 학교의 진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계적 학교체제를 탈피

하여 공동체로서의 학교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 인간교육 장으로서의 학교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비인간화 및 인간 소외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이은민, 2016; 조상식･김기수, 2016). 4차 산업

혁명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고유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비인간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기계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인간이 

매이는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사회의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철저한 인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한다. 인간 자체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가르쳐야 한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기존의 빈부격차에 더하여 지능정보 역량

의 격차까지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간들 사이에 격차와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면, 더욱 황망하고 비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것이므로, 4차 산업혁명사회가 가속화 될수록 학교에서 인간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해질 

것이다. 

Ⅳ.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원의 역량

4차 산업혁명사회에 교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교원의 역할 역시 크게 바뀔 



한국교육 제44권 제2호 (2017) 5-32

22

것이다.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 즉 지식전달자, 교수자로서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며, 촉진자, 

안내자, 멘토, 학습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될 것이다(계보경 외, 2011; 김경애 외, 

2015). 따라서 교사로서의 전통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교원들은 학교에서 도태될 수 

있다. OECD(2001)에서 미래에 없어질 직업 중의 하나로 교사를 들었던 것은 바로 전통적 

의미의 교사 역할이 쇠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World 

Economic Forum(2016)과 BBC(2016)의 미래 예측에서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원의 역할

이 축소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패러

다임의 교원의 역할은 줄어들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

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원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함양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

다. 앞 장에서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의 모습을 도출하였는데, 이번 장에서는 도출된 

학교의 모습에 적합한 교원의 역량을 분석하였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의 모습과 그

에 따라 요구되는 교원의 역량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학교의 역할 교원의 역량

1 지능정보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 지능정보 역량

2 융합수업이 일상화된 학교 융합적･통합적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3 무학년제 및 무학급제 학교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4 울타리가 없는 학교 네트워크 역량 

5 공동체로서의 학교 공동체 역량

6 인간교육 장으로서의 학교 감성 역량

<표 Ⅳ-1>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의 모습과 교원의 역량

위 표에서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의 6가지 모습과 그에 따라 요구되는 교원의 역량

들을 각각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원의 6가지 역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 역량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지능정보 역량은 인간의 핵심적인 역량이 될 것이다(장윤종, 2016).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명공학,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직업의 소멸과 소득의 양극화 등 비관적 전망도 

존재하며, 생명공학의 발전, 특히 유전자 편집과 같은 혁신 기술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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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처리,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적 치안 서비스의 경계 등 새로운 인간적-윤리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최계영, 

2016). 즉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을 다루고, 과학기술발달로 발

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능정보 역량은 특정 사람들에

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이 바로 학교이므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능정보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능정보 역량을 길러줄 

역할을 담당할 주체는 바로 교사일 수밖에 없다. 지능정보 역량을 학생들에게 길러줄 교사들 

역시 지능정보 역량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교사들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능정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지능정보 역량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동인하는 산업기술을 ‘지능정보기술’이라고 일컫는

데, 여기서 지능정보기술이란 데이터 활용기술(Big Data)과 인공지능 기술(AI)을 융합하여 

고차원적 정보처리를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 및 활용하기 위해 관련된 지능정보 지식을 습득하고 지능정보 지식을 설계하여 구현해

내는 능력이 중요하며(이재호 외, 2016: 143), 또한 지능정보기술에만 매몰되지 않고 오남용

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심성보, 2017: 212-213). 종합하면 지능정보 역량이란 지능정보

기술에 대한 열린 태도, 지능정보 지식과 그 지식의 활용 능력, 아울러 지능정보기술에 매몰

되지 않는 심력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2) 융합적･통합적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4차 산업혁명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교원은 기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적정화 및 재구성

하여 학생들이 보다 깊은 사고를 통해 심층적 이해를 이룰 수 있는 교육활동을 지향해야 

한다(김필성 외, 2015; 온정덕, 2015).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원은 교육과정을 

재구성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강현석, 2016; 김필성･강현석, 2015; 유경

훈 외, 2014; 정제영 외, 2014), 적정화라 함은 단순히 내용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

시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것이므로(강현석, 2016), 교원들은 획일

적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본질적 질문 중심의 탐구형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덧붙여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원이 교육과정

을 재구성 및 적정화하는 활동은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원은 융합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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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정미경 외, 2013; 정제영 외, 2014; 최상덕 외, 2013; 온정덕, 2015), 교원의 교육과정 

재구성 활동은 다양한 학문의 융합･통합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학습 경

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 한다(이형빈, 2015).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은 총체적, 범교과적으로 운영되고, 교과 내, 

교과 간,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통합적 학습경험이 강조되는 융합적･통합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경기도교육청, 2013).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파편적 지식의 습득과 활용은 

인공지능의 영역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은 파편적 지식의 나열을 벗어나

야 하며, 인간 고유의 사유는 지식을 융합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이므로 

‘가르치는 일’ 역시 이 부분에 천착해야 한다. 본래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수업 방법, 학생 특성, 활용 가능한 수업자료 및 교구, 

학교나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윤성한, 2016; 이영선, 

2015),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원이 추구해야 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은 지식의 융합과 통합

을 통해 인간 고유의 사유를 촉진･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아 ‘융합적･통합적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사

회에서 교원은 융합적･통합적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3)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앞장에서 미래 학교는 학년이나 학급으로 구분되지 않고 보다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는 

형태로, 즉 무학년제 및 무학급제 학교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이러한 사회 패러다임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문재인 정부는 초･중･고교 선택과목 확대와 고교학점제 도입을 공

약하였는데(더불어민주당, 2017: 324), 4차 산업혁명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개별화 학습으로의 변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학생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학교 교실을 넘나들면서, 또는 학교 밖의 학습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학제가 해체되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원은 정해진 교실 안에서, 정해진 학생

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업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교원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학교를 넘나들면서 수업을 진행해

야 할 것이며, 학생들과의 만남 역시 잦고 불규칙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또한 무학년제 

및 무학급제 상황 하에서 개별화된 학생의 수업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및 

교육관계자들과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만으

로 무학년, 무학급제에서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업을 기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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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사회의 교원에게는 학교구성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 및 학교 외부

의 교육관계자와 협업하고, 그리고 학급, 학년을 넘나들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의사소

통을 하기 위해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4) 네트워크 역량 

네트워크 역량이란 외부와의 관계를 구축, 유지,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Teece, 

Pisano, & Shuen, 1997), 학교를 넘나들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울타리가 없는 학교’에서 교원

은 외부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이 필요한데, 여기서 

네트워크 역량이란 관계유지 능력(relational skills), 상대방에 대한 지식(partner knowledge), 

내부 의사소통(internal communication), 조정(coordination)의 네 가지 특성으로 구성된다

(Walter, Auer, & Ritter, 2006).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사들은 학교를 넘어서는 교육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강현

석, 2016; 김병찬, 2000; 성열관 외, 2014; 이형빈, 2015). 그런데 현재의 학교교육에서 학생들

의 배움은 자신들의 실제적 삶과 연계되지 못한 채, 겉도는 공부가 주를 이룬다(강현석, 

2016). 학생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학교와 사회가 연결되어 그 속에서 적성을 발견하고 개인

적 상황이나 특성에 맞는 진로와 진학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교육경험이다(성열관 

외, 2014). 특히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습은 학교에서 수행된다는 전통적 인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으며, 일터나 현장도 매우 중요한 학습의 장이 될 것이다(김병찬, 2000). 결국 

교원들의 역할 또한, 학생의 학습이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의 벽을 넘어 실제적 삶의 

현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네트워크 역량이 필수적이다.

5) 공동체 역량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중앙집권적, 관료적 패러다임은 쇠퇴하고 공동체 패러다임이 중심

이 될 것이며(Kelly, McCain, & Jukes, 2009: 237),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교 역시 공동체로서

의 학교로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동체 체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 ‘남을 밟고 올라서는 법’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살아가고 남을 배려하고 협동할 줄 아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공동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들은 

이러한 공동체 역량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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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삶을 살면서 학생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체 역량이란 지역, 국

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가리킨다(교육부, 2015).

공동체 역량은 학교 내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즉 사회공동체를 어떻게 이루고 협력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준비가 필요한 것이

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분권화, 개별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공동체 역량이 부족하면 소외나 격차 등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더욱 두드러

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6) 감성 역량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비인지적 측면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

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성열관 외, 2014; 윤종혁, 2014; 전경희, 2016; 정미경 외, 2013; 

최상덕 외, 2013).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 교사의 교육활동은 학생의 지식의 양, 즉 

인지적 측면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불균형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특징은 

국내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윤종

혁, 2014; 최상덕 외, 2013).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은 학습자들이 미래사회가 불러

올 수 있는 여러 부정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켜야 하는데, 이는 인지적 측면보다는 비인지적 측면에 가깝다. 한편, 4차 산업혁명사

회의 맥락에서 비인지적 측면의 다양한 역량들 중 특히 감성 역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성 역량은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교감하면서 감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역

량을 의미하며(Goleman, 1995), 감정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다(강윤진･송영수, 2014).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공지능,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 등의 통합

과 융합 등으로 인해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때 인간들에게 인간

과 사회에 대한 통찰과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존엄성을 상실

할 수 있다. 인간 역량의 발달 속도에 비해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가상현실이나 기계에 의해 인간이 예속될 것이라는 Tofler(1990)의 우려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간 고유의 감성 역량

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그들이 맞이할 4차 산업혁명사회는 상막하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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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원은 학생의 인지 역량을 키워주는 것보다 윤리적･도덕

적 판단능력,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펼쳐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는 인간 소외나 비인간화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인간교육, 

인간 정서나 감성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장슬기, 2016).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교사

가 인간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적인 감성과 감정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고는 4차 산업혁명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의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

혁명사회에서 교원의 역량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원

은 지능정보 역량, 융합적･통합적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네트워크 

역량, 공동체 역량, 감성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Harari, Purcell & Watzman(2015)

은 현재의 학교 교육을 통한 지식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의 학생들은 기존 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배워서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인재의 개념이 송두리째 바뀌

기 때문에 교원들은 다른 누구보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인재를 

기르는 교원들은 전통적인 역할을 탈피하여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 양성 교육과정, 교사 선발, 연수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사회에 필요한 교원

의 역량이 함양되어야 한다. 첫째, 교･사대의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지능정보기술

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편성하고 복수전공과 학점교류를 활성화하여 융합적･통합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을 행정

수권형에서 교사수권형으로 전환하여(정광순, 2012) 교원들이 융합적･통합적 교육과정 재구

성 역량을 함양토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교사 선발 과정에서 심화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능정보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고 교사로서 적합한 수준의 감성 역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교원의 총체적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애적 역량 강화 연수의 지원체제가 필요한데(김은영 

외, 2016: 192-193),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적응이 어려울 수 있는 고경력 교원에게 지능정보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내재하고 있는 교육 전문성을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도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사 양성, 선발, 장학, 연구 등 교원교육 

영역의 전반을 혁신함에 있어서 본고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사회의 교원 역량 6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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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사회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교육학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제언이 

필요한데, 4차 산업혁명사회에 대한 대비는 허공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토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는 인간과 인공지능, 현실 세계

와 가상현실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 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러 학자들

이 예견하고 있듯이 인간에 대한 존엄이 더 신장되고 보호되기보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회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각성, 철저

한 깨달음,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사회의 교육이 본질적으

로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바로 이것이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 필요한 지능정보 역량을 길러

주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교육,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

하는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게임중독, 온라인중독, SNS중독 등 지금도 

온라인화, 디지털화로 인한 병폐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중독은 그것으로부터 지배당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사

회로의 진전에 따른 인간의 피폐화, 소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전 인류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인식, 충분한 사유와 의식의 공유 등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사회의 도래가 인간에게 선이 아니라 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객관적인 지각이나 인식 능력은 인공지능을 따라가

기 어려우므로 인공지능과 객관성으로 경쟁하기보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발달이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주관성을 북돋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김재춘, 2016: 4-5). 덧붙여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역량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의 가치와 본질을 천착하고 이를 지켜내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사회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싫다고 해

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시발점인 지금 교육자

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적 상상력’일 수 있다. 지금까지 부딪혀 보지 않았던 세계와 

마주하며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교육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을 

수단시, 도구화하지 않고 교육 그 자체를 본질적인 토대로 삼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모두에게 유익한 교육의 방향과 교원의 역할, 역량을 구안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의 

논리나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의 논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사회를 볼 줄 아는 안목

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러한 안목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사회와 교육의 관계 맺기를 시도

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 맺기를 잘 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포용하는 교육적 상상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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